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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11월 2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22(화)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16. 11. 21일 담당부서 FTA정책기획과 

담당과장 이경호 과장(044-203-5740) 담 당 자 조무경 사무관(044-203-5742)

한-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개최
-북․중․남미 등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 추진-

□ 11. 21.(월) - 22. (화) 양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한-메르

코수르(남미공동시장)* 무역협정** 예비협의(exploratory dialogue)가 열린다.

ㅇ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를, 메

르코수르측은 볼도리니 (Maria Cristina Boldorini) 아르헨티나 

외교부 국제경제관계 차관을 수석대표로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

이 등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이 참여한다.

* 메르코수르(MERCOSUR): 1991년 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이 4

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역내 시장 통합 및 역외 공동관세 부과

-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, 대외 무역협상에는 미참여
    

** ‘자유무역협정(Free Trade Agreement)’ 용어를 지양한다는 메르코수르측 방침에

따라 ‘무역협정(Trade Agreement)’으로 지칭하나, 통상적인 FTA와 유사한 개념

ㅇ 이번 회의를 통해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양측이 무역협정 추

진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한다.

□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인구의 45%(2억 8천 6백만 명)와 국내총생산

(GDP)의 52.4%(2조 8천억 달러)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

망시장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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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‘07년도에 추진했던 양측은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, 무역협정 

체결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(GDP)는 최대 2%, 대(對)메르

코수르 수출은 전자제품, 기계류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35억 

달러 ~ 37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.

ㅇ 특히,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는 

메르코수르와 우리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, 경쟁국 대비 우리 

기업들의 시장 선점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우위 확보에도 도움이 

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메르코수르는 그간 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하며 역외 국가와의 

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,*

* 세계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유럽연합(EU)이 유일하게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

추진 중(2000년 협상 개시 후 중단과 재개를 거쳐 여전히 협상 진행 중)

ㅇ 최근 역내 국가들의 친(親)무역 성향으로의 변화 계기에 지난 6

월 제2차 한-메르코수르 무역․투자협의체에서 협상개시 전(前)

단계인 예비협의 개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.

ㅇ 이번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은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 및 협정문의 

구성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.

□ 11. 14. ~ 18.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각료회의 계

기에 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실질타결 선언(11.16) 및 한·칠레 

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선언(11.18)에 이어, 멕시코, 메르코수르와

도 본격적인 예비협의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,

ㅇ 우리나라는 기존의 칠레(‘04), 페루(’11), 미국(‘12), 캐나다(’15), 콜롬비아

(‘16년 발효)에 이어, 중미 6개국* 및 멕시코, 메르코수르를 포함하는 미주

지역 전반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**을 추진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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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파나마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과테말라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

** 메르코수르, 멕시코 등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(FTA)이 모두 체결된다고 가

정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국의 국내총생산(GDP) 시장규모는 현

재 77.0%에서 82.1%로 증가하게 되며, 그 중 미주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

은 34.4%에서 38.5%로 증가하게 될 전망

ㅇ 최근 반(反)무역정서의 확산에도 불구, 전 세계에 자유무역 확산을 

위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동시에, 북미와 중남미의 미주 전역을

연결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

두보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.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

기획과 이경호 과장(044-203-5740), 조무경 사무관(044-203-5742)에게 
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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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참고   메르코수르 경제 규모 및 한국과의 교역‧투자 현황

□ 메르코수르 5개국 경제규모

ㅇ ‘15년 기준, 총GDP 2조7750억불, 인구 2억86백만명으로 각각 전체 

중남미지역의 52.4%, 45% 수준, 1인당 GDP는 4~16천불로 편차 존재*

(GDP 2015 월드뱅크기준/ 인구 2015 7월 CIA기준)

구분 GDP(십억불) 1인당 GDP(불) 인구(백만명)

브라질 1,775 (34.8%) 8,701 204 (32.1%)

아르헨티나 548 (10.7%) 12,744 43 (6.7%)

우루과이 53 (1.0%) 16,061 3.3 (0.5%)

파라과이 28 (0.5%) 4,179 6.7 (1.0%)

베네수엘라 371 (7.3%) 12,793 29 (4.6%)

메르코수르 2,775 (54.3%) - 286 (45%)

중남미 5,298 634

□ 한․메르코수르 5개국 교역

ㅇ ‘15년 한-메르코수르 5개국간 교역규모는 연간 123억불 수준으로,
전년도인 ’14년에 비해 수출은 30% 가까이 감소 

ㅇ 對브라질 교역비중이 78%로 가장 높으며, 對아르헨티나 비중은 14%

(단위: 백만불,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(%))

□ 한국의 對메르코수르 5개국 투자

ㅇ ‘15년 한국의 메르코수르 5개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약 8억 8천불
(신고기준)로 對브라질 투자가 전체의 99% 차지

* 對우루과이 약 300만불, 對파라과이 약 280만불, 對베네수엘라 40만불 順
(對아르헨티나는 ‘15년 실적 없음)

국가 수출 수입 수지
브라질 5,495 (△38.4) 4,059 (△17.3) 1,436
아르헨티나 1,047 (38.9) 699 (39.4) 348
우루과이 193 (△24.5) 84 (15.1) 109
파라과이 225 (0.2) 20 (△72.9) 205
베네수엘라 449 (90.5) 21 (39.0) 428
메르코수르 7,409 (△28.7) 4,883 (△12.3) 2,527


